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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to $726,500
• 크레딧 620 이상
• Mortgage Insurance

5%다운 for 직장인

G 7 융 자
DRE #01707526
NMLS #1693221
Fax) 818-561-3970
g7spaces@gmail.com

Global 7 Lending

1427 Lomita Blvd., #7, 
Harbor City, CA 90710

H.Q. Office
Global 7 Lending

• Up To $750,000
• No Mortgage Insurance
• No First Home Buyer

10%다운 for 자영업자

* 직장인 620 at 85%
*  자영업 650 at 70%

*재융자 + Cash Out
* 크레딧 640/ $1.5M
*  Full Docs: 15% Down

• 15% 다운(F.Doc)
85%  - $1.5M25% 다운 for 2nd/투자용홈

NO TAX 융자전문

NO TAX

NO TAX

NO TAX

NO TAX

외국인융자 30%다운/ SBA.     APT.     COMMERCIAL.     CONSTRUCTION

주택융자ㆍ재융자주택융자ㆍ재융자주택융자ㆍ재융자
NO TAX융자전문

Wilshire Office
3660 Wilshire Blvd., #1080 

Los Angeles, CA  90010

Fullerton Office
1303 W Valencia Dr., #CR 

Fullerton, CA  92833

3.25%
30 Yr Fixed Conforming Loan/ Rate Effective As of 01/23/20

Rate Changes Daily/ APR 3.5%

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패피야운 창고 건물 안에는 31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었다. 인도, 프

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브라질, 

모로코, 스페인, 태국 , 베트남, 그

리고 한국 음식까지 있다. 그 외에 

영국 스타일 펍, 칵테일 바, 덴마크 

스타일 스뫼르보르 바, 미국 바비

큐, 핫도그 스탠드 등 가히 먹을 것

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의

외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음

식들이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후에 우리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왔다는 사실

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리지널과 다

름없는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대도시에

서 왔기 때문에 작은 도시 코펜하겐에 벌여 놓은 이 소박

한 인터내셔널 푸드 종합 세트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일본음식 부

스에서는‘스시’라고 부르는 접시에 스시 롤과 만두를 함

께 놓고, 한국 부스에서는 비빔밥과 타코를 함께 팔고 있

다. 잘 모르는 손님에게는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우리에게

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음식들도 다 그렇게 혼합식이다. 그

나마 중국음식 부스가 괜찮아 보였지만, 그 부스 앞에는 

이상하게 중국 손님들만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브라질 바비큐를 먹고 있었는데 로스엔젤레스에서 오리

지널 브라질 츄라스코를 먹던 우리 눈에는 역시 함량 미달. 

마음에 드는 부스에 가서 음식을 사면 들고 와서 중간

에 있는 홀에 앉아 먹는다. 여름에는 바깥에서 바다를 보

며 먹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꼼짝없이 안에서 먹어야 한

다. 홀 안은 여기 저기 촛불을 밝혀서 아늑한 분위기였고, 

곳곳에 옷을 벗어 걸어 놓으라고 옷걸이가 비치되어 있었

다. 우리는 계획대로 코펜하겐 핫도그를 먹었다. 핫도그 두 

개와 맥주 두 잔, 그리고 구운 감자 약간. 오가닉 핫도그라

43. 코펜하겐 마지막 밤

고 하는데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

다. 패피야운을 구경했다는 것으

로 만족하기로 했다. 

다 먹고 난 후에는 너무 피곤해졌

다. 부스들도 문 닫을 준비를 하는

지 부산했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

보다 더 춥고 매서운 바람이 휘몰

아친다. 운하 옆에 드럼통을 놓고 

장작불을 때고 있는 게 보여서 얼

른 가 보았다. 바람에 활활 타고는 있었지만 너무 추우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밤길을 되돌아가 

26번 버스를 탔다. 버스는 우리 호텔 바로 앞 Vesteroport 정

류장에 우리를 내려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편리한 

우리 호텔 위치에 감사했다. 

호텔 방에 들어 온 우리는 뜨거운 목욕물에 몸을 녹이

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R은‘오늘이 엄마랑 마지막 밤이

네?’하면서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이면 R은 다시 영

국으로 돌아가고, 나는 혼자 여행을 계속하러 노르웨이로 

떠난다.“그래, 또 우리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야.”나는 씩씩

하게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딸과 또 잠시 헤어지는 것이 몹

시 아쉬웠고 슬펐다. 

“엄마, 12월 코펜하겐은 너무 추웠지?”수건으로 머리를 

싼 R이 물었다.“정말! 너무 추웠어!”나는 몸서리를 치면

서 대답했다.“그런데 엄마, 덴마크를 딱 한 번만 올 수 있고, 

여름이나 겨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겨울에 오

고 싶어.”R이 꿈꾸는 눈빛으로 말했다.“엄마도 그래! 엄마

도 겨울에 올 거야! 이 추운 북구의 극한 기후 속에서 덴마

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는지 이

해하려면 이들의 겨울을 경험해야 해!”나는 R에게 큰소리

로 말했다. 진심이었다. 다음에 한 번 더 코펜하겐에 올 수 

있다면 또 겨울에 올 것이다. 


